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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 전문가， 남해 계획공모형 사업 자문

﻿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난 20일 `정책자문단 발대식`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(이사장 장충남)은 지난 20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`남해군 계획공모

형 지역관광개발사업`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`2023 독일마을 정책

자문단 발대식`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2023 독일마을 정책자문단(이하 자문단)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12일간 전국을

대상으로 모집해 선발한 최종 20명으로 구성됐다. 관광， 문화， 홍보마케팅， 축제이벤

트， 콘텐츠， 디자인 등 계획공모형 사업 관련 전문 분야 종사자들이다.

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책자문단 위촉식과 더불어 독일마을 마을 호텔 스타트업， 독일마

을 공식 BGM 개발， 독일마을 공식 기념품 개발， 도르프 청년마켓， 독일마을 맥주 축

제 콘텐츠 강화 등 계획공모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. 이후 독일마을 현장을 둘러

독일마을 정책자문단 발대식
관광사업 전반 영역 확대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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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며 추가적인 현장 자문도 진행됐다.

자문단은 올해 상ㆍ하반기 정기 자문회의와 사안별 수시자문， 서면 자문 등을 통해 계

획공모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.

조영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"전국의 우수한 인력들로 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

계획공모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， 남해군 관광사업 전반의 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

자문단 영역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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